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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개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와 탈북모자의 비극

일시: 2019. 9. 4. (수) 9:3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오는 9월 4일은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이 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부터 북한 김정은과 수차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

차 된 적이 없다. 

2.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한 탈북 여성과 어린 아들(6세)이 외롭게 숨진 채 발견되는 참
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독재와 기아의 사선을 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탈북모자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번 사건은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여긴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결코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대한민

국에 미리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이에 한변은 탈북

모자 애도 시민장례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분을 찾아 제2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하기로 하고, 그 수상자로 자

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를 선정하였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 15년 

동안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두 해 동안은 뇌종양으로 전이된 폐암 4기의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탈북민 단체들 간의 연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4. 한변은 북한인권상 시상식에 이어서 국회인권포럼 등과 함께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는 북한인권

법과 탈북민 정착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성명서 발표를 위한 시국특별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8.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